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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job stress,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Jeollanam-do. Methods: This study used the data collected from 346 
respondents working for first aid in a fire station. To answer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employ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test, F (t)-test, ANOVA, Scheffe' post-hoc test, and multiple-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rital status and age had significant impact on job stress, but sex and 
education did not. In terms of job characteristics, first placement, rank, and tenure made significant difference 
on job stress, whereas certificate, department, and area did not. These results address that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and job stress are critical variables on empowerment. Conclusion: From the research findings, it is 
concluded that fire fighters' job stress can be reduced if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are given to them, 
which is likely to provide better public services such as first aids and welfare, as well as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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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현재 문명의 발달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삶

의 방식도 매우 다양해 졌지만 모든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주 높다고 하겠다.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지진 

재난만 보더라도 인류 역사상 재난 ․ 재해는 항상 일상 속에 

잠재되어 있고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일본의 재해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안전에 대해 예방과 더불어 안전서

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조직인 119구급 현장 활

동 업무는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레저 활동, 인구 및 차량 이

동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어 소방 현장 활동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함은 물론 민원인과

의 잦은 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

로는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분야이다. 또한 다변

화된 사회 환경과 더불어 인간의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사

건사고의 유형도 너무 다양하게 발생하고 생명과 연관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상 긴장된 환경에서 출동대

기중인 119구급대원들이 갖는 정신적인 부담이나 스트레

스도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1)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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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21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

고가 있었는데, 그 가해 유형은 주취자의 폭행이 106건

(48.6%), 이유 없는 폭행이 68건(31.2%),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폭언 등으로 피로나 외

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성 

뿐 만이 아니라 폭행, 폭언 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에서 현장 도착까지의 긴장감과 현장에서의 대응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출동대원의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심하

고 스트레스로 인한 갑상선질환과 PTSD로 인한 후유 장애

도 심하다. 그밖에 구급대원들은 구급업무 이외에 소내근

무, 행정업무, 각종훈련출동 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격무

에 시달리고 있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정

신적 스트레스가 날로 증가하여 구급업무에 대한 수행능력

이 저하되어 응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환자들에게 병원 전 

처치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여 상태 악화 및 더 위험한 상황

을 초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Lee, 2010). 

119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중 동료대원의 순직이나 부상

을 목격하거나 사체의 수습, 신체훼손이 심한 부상 환자를 

대한 경우 정신적 긴장이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불면, 두

통, 흉통과 같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상실함

은 물론 지속적인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Kim, 2009). 또한 사고나 화재의 현장뿐만 아니라 음주 후 

벌어지는 싸움과 끝없이 이어지는 민원 등에서 언어적, 신

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나, 구급대원들을 안전하게 보

호해줄 제도적, 물리적 보호장치가 없어 환자보다 구급대

원이 먼저 다칠 수도 있고, 구급대원이 제공한 응급처치가 

법적인 문제나 민원의 대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항상 불

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Jung ＆ Lee, 2010). 그렇지만 사고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하

거나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구급대원들에게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상황을 종결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자기효능

감이 부족하여 자기무력증에 빠진 구급대원들은 화재, 교

통사고, 인명구조, 위험상황 등 각종 위기현장에서 전개되

는 각종상황을 보고 인지하여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자기

효능감이 상실되어 있다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된다(Moon, 2011). 결국 구급대원의 자기효

능감 상실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 또한 조직 내 만연되어 있는 무력감을 제거

하는 과정으로 급박한 현 상황에서 변화를 신속하게 인지

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구성원에게 권한과 능력을 배

분하는 것으로 최근 조직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으

로 부각되고 있다(Park, 1996). 

이러한 119구급대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즉, 임파

워먼트는 119구급대원들이 다양한 사고현장에서 전문응급

처치 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응급 환자와 

관련된 업무에 대처하여야 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미성과 역량을 강

조하고 자기결정력과 영향력을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역량을 증진하고 발휘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119 구급대원이 하는 일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그 업무에 법적인 제도를 마

련하여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Han, 2010).

119 구급대원에게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및 임파

워먼트란 최근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하게 요구

되는 것으로 119구급대원들의 직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와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Hong, Uhm, & Jun, 2010; 

Jung, 2003; Park, 2004) 및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과의 관

계 연구(Han, 2010) 등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자기효

능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119 구급대원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

족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Han, 2010). 또한, 응급상황에서의 임파워먼

트 지각수준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임파워

먼트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Park, 2003). 

이러한 현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된 국민의 안전을 맡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와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질적인 구급업무를 위해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

먼트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직무상 발생

하는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밝

히고자 하였으며, 119 구급대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

고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를 향상시켜 보다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소방조직 인력 양성 및 

구급서비스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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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구급대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구사회학적 및 직무특성, 직무 스트레

스,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19 구급대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

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119 구급대원의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정

도를 파악한다.

119 구급대원의 인구사회학적 ‧ 직무특성, 직무 스트레

스,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119 구급대원의 임파워먼트에는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9 구급대원들

의 소방조직의 직무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남 지역 소방서에 근무하는 119구

급대원 중 응급처치를 직접 제공하는 등 현장 활동을 하는 

119구급대원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2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자가 근무

하고 있는 전남 소방본부의 연구대상자들에게 먼저 연구참

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

다. 그리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철저히 비 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

었다. 구급대원들의 잦은 출동으로 연구대상자들에게 직접 

전자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본 연구자에게 

전자메일을 통하여 직접 개개인이 다시 보내주었다. 설문

지는 총 381명에게 발송하여 37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346부

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및 직무특성 13문항, 직무 스트

레스 요인 19문항, 자기효능감 16문항, 임파워먼트 관련 요

인 17문항 등 총 65문항이다.

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Lee와 Lee (2007)의 연구에서 사

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소방조직에 맞게 응급구조 및 

소방조직 관련 전문가 4인, 교수 3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

완하여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소방조직 내 

역할관계, 소방조직 내 동료관계, 소방조직 내 경력개발, 소

방조직 내 문화요인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 등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

인은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78

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Bandura (1977)가 개발한 도구

를 Kim (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

기효능감 측정도구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말한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 등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이다. 자기효능감은 최

저 16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87로 나타났다. 

 3)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는 Thomas와 Velthouse (1990)의 

연구를 토대로 Choi (2002)가 개발하고 Han (2009)가 119

구급대원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

였다. 임파워먼트는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력’, ‘영향

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문항이다. 문항 구성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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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 등의 5점 Likert

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신뢰도 Cronbach's ⍺=.92로 나타

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전에 

자료의 정규성 분포와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다. 나

타난 결과는 다중공선성의 경우 변수 간 상관계수의 값이 

모두 .60 이하로 나타났다. Tolerance를 알아본 결과 .90수

준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평창계수(VIF)도 모두 2 이하로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적재된 문

항들의 신뢰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신뢰도(Cron-

bach ⍺)를 산출하였다. 119구급대원들의 인구사회학적, 

직무특성 변인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임파워

먼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 F-test (one way 

ANOVA), Sch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사회

학적, 직무특성, 직무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Stepwise 변수 선택방

법에 의해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통계 검증에

서 사용된 유의 수준은 .05 이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

무 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119 구

급대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은 남성이 257명

(74.3%), 여성이 89명(25.7%) 순이었으며, 결혼여부는 기

혼인 경우가 278명(80.3%), 미혼이 68명(19.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으로는 41세 이상이 133명(38.4%)으로 가

장 많았고, 36~40세가 78명(22.5%), 35세 미만이 135명

(39.0%)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225명(65.0%)

로 가장 많았고, 대학 졸업이 96명(27.7%), 고졸 이하가 25

명(7.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19 구급대원의 직무 관련 특성으로는 처음 소방 

임용시의 보직은 구급이 170명(4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운전이 116명(33.5%), 경방이 60명(17.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급대원으로서의 면허자격은 1급 응급구조

사가 119명(34.4%)로 가장 많았고, 2급 응급구조사가 98명

(28.3%), 구급교육이 75명(21.7%), 간호사가 54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계급은 소방교가 147명(42.5%)로 

가장 많았고, 소방장 이상 118명(34.1%), 소방사가 81명

(23.4%)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104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이 88명(25.4%), 

15년 이상이 85명(24.6%), 10년 이상~15년 미만이 69명

(19.9%) 순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

년 이상이 87명(25.1%)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10년 미

만이 56명(16.2%), 1년 이상-3년 미만이 55명(15.9%), 5년 

이상~7년 미만이 56명(16.2%), 1년 미만이 48명(13.9%), 3

년 이상~5년 미만이 40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2. 119구급대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차이 검증

119구급대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결혼여부, 연

령, 학력)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서 F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 에서와 같이 

결혼여부(t=2.88, p=.004), 연령(F=5.43, p=.0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학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35세 미만이 36~40세, 41세 

이상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어떤 집단에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서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35세 미만과 36~ 40

세, 35세 미만과 41세 이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즉,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서, 연령이 35

세 미만이 36~40세, 41세 이상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119구급대원의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차

이 검증

직무 관련 특성에서는 Table 3에서와 같이 처음 임용시 

보직(F=3.57, p<.05), 계급(F=13.39, p<.001), 소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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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3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Categories n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257

 89

(74.3)

(25.7)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68

278

(19.7)

(80.3)

Age (year) ≤35 

36~40

≥41

135

 78

133

(39.0)

(22.5)

(38.4)

Education High school

2-year college

4-year university

 25

225

 96

(7.2)

(65.0)

(27.7)

Job characteristics Certificate Basic life support providers

Nurse

Intermediate life support providers

Related training

119

 54

 98

75

(34.4)

(15.6)

(28.3)

(21.7)

Rank Firefighe

Senior fire sergent

Fire sergent

81

147

118

(23.4)

(42.5)

(34.1)

Tenure in fire fighter (year) ＜5

5~9

10~14

＞15

88

104

69

85

(25.4)

(30.1)

(19.9)

(24.6)

Tenure in first aids (year) ＜1

1~2

3~4

5~6

7~9

＞10

48

55

40

56

60

87

(13.9)

(15.9)

(11.6)

(16.2)

(17.3)

(25.1)

 

Table 2. Job Stress Comparis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Factors

t or F p
Scheffe's 

post hoc testn  M±SD

Gender Male

Female   

257

 89

52.80±7.98

54.46±6.92

-1.74 .083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68

278

55.63±9.04

52.64±7.32

2.88 .004

Age (year) ≤35a

36~40b

≥41c

135

 78

133

54.92±8.49 

52.03±6.41

52.21±7.41

5.43 .005 a＞b, a＞c

Education High schoola

2-year collegeb

4-year universityc

 25

225

 96

53.20±8.75

53.81±7.81

51.86±7.23

2.1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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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Job Stress Comparison by Job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 stress

F  p
Scheffe's 

post hoc testn   M±SD

First placement First aidsa 

Drivingb

Fire manc

170

116

 60

54.3±7.71

52.3±7.36

51.9±8.24

 3.57   .029 a＞c

Certificate Basic life support providersa

Nurseb

Intermediate life support providersc

Related trainingd

119

 54

 98

 75

54.2±8.24

54.1±7.16

51.7±7.39

53.1±7.61

 2.19   .091

Rank Firefighera

Senior fire sergeantb

Fire sergeantc

 81

147

118

57.0±8.71

52.1±6.69

52.1±7.52

13.39 ＜.001 a＞b, a＞c

Tenure in fire fighter

(year)

＜5a

5~9b

10~14c

＞15d

 88

104

 69

 85

56.8±8.63

52.1±6.65

52.0±6.58

52.0±7.90

 8.70 ＜.001 a＞b, c, d

Tenure in first aids

(year)

＜1a

1~2b

3~4c

5~6d

7~9e

＞10f

 48

 55

 40

 56

 60

 87

58.5±9.26

55.3±7.12

52.8±8.03

52.0±5.94

51.0±7.32

51.6±6.94

 7.98 ＜.001 a＞b, c, d, e, f

원 근무경력(F=8.70, p<.001), 구급대원 근무경력(F= 

7.98,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구급대원 면허자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임용 시 보직이 구급인 경우에 운전이나 경방에 비해

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구급과 경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즉, 구급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에서는 소방사가 소방교와 소방장 이상에 비해서 직

무 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 검

증 결과, 소방사와 소방교, 소방사와 소방장 이상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소방사가 다른 계급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이 5년 이상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

후 검증 결과, 5년 미만과 5~10년 미만, 5년 미만과 10~15

년 미만, 5년 미만과 15년 이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근무경력에서는 경력이 1년 미만이 경력이 많

은 구급대원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1년 미만과 1년 이상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구급, 소방사 

경력이 낮을수록, 구급경력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119구급대원의 일반적인 특성, 직무 스트레스, 자기효능

감 및 임파워먼트와의 상관관계

119 구급대원의 일반적인 특성, 직무 스트레스, 자기효

능감 및 임파워먼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이, 자기

효능감과 임파워먼트(r=.46)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으며, 임용보직과 구급대원 근무경력(r=.15), 임용보직과 

구급대원 근무경력(r=.13) 간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과 임용보직(r=-.54) 간

에는 부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무 스트레스와 임파워먼

트(r=-.21),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r=-.19),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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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Job Stress,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Variables Age First placement
Tenure

in fire fighter
Job stress Self-efficacy Empowerment

Age 1

First placement -.54*** 1

Tenure in fire fighter .03 .15* 1

Job stress -.14*** .13* -.02 1

Self-efficacy .06 -04 -.01 -.19*** 1

Empowerment -.10* -.10* -.12* -.21*** .46*** 1

*p＜.05, *p＜.01, ***p＜.001.

Table 5. The Influ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n Empower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R2 Adjusted

R2 F
Durbin

Watson

Empowerment Age -.23*** .26 .25  19.57*** 2.00

First placement -.17**

Tenure in fire fighter -.10*

Psychological stress -.13***

Self-efficacy .44***

*p＜.05, *p＜.01, ***p＜.001.

직무 스트레스(r=-.14), 연령과 임파워먼트(r=-.10), 임용

보직과 임파워먼트(r=-.10) 간에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임용보직, 구급대원 근무

경력, 직무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 간

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인 특성, 직무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

트에 미치는 영향

119 구급대원의 일반적인 특성, 직무 스트레스, 자기효

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

반적인특성’, ‘직무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Stepwise 변수 선

택방법에 의해서 중다 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구사회학적특성’ 4개 

변수, ‘직무특성’ 5개 변수, ‘직무 스트레스’, ‘자기효능감‘변

수 중에서’인구사회학적특성‘변수에서는’연령‘,’직무특성

‘변수에서는’임용보직‘과’구급대원 근무경력‘,’직무 스트레

스‘,’자기효능감‘의 5개 변수가 119구급대원의’임파워먼트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관련성의 강도를 분

석하기 위해 표준화된 변수로 이용한 회귀계수 값을 비교

해보면, 자기효능감 .44, 연령 -.23, 임용보직 -.17, 직무 스

트레스 -.13, 구급대원 근무경력 -.10 순으로 종속변인을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19구급대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임파워먼트가 향상되나, 직무 스트레스, 연령, 임용

보직, 구급대원 근무경력 등에 따라서 임파워먼트가 낮아

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성’, ‘직무특성’, ‘직

무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가 임파워먼트에 대한 설명력은 

26%이다. 대체적으로 임파워먼트 형성에는 자기효능감, 

연령, 임용보직, 직무 스트레스, 구급대원 근무경력 등이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자기효

능감 및 임파워먼트를 연구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를 높여 국

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과 119구급대원

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소방조직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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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

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는 35세 미만이 36세 이

상보다, 결혼 여부에서는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

을수록 근무경력이 적어 전문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응급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Yun (2005)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연령이 높고 근무경력이 높은 대상들이 현장 활동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책임감, 의무감이 부

담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미혼여성인 경우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

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

스 수준과 직무환경적 유발 요인에 대해 연구한 Moon 

(2011)의 미혼자 집단이 기혼자 집단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는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결혼여부별 직무 스트레

스 정도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처음 임용 시 보직이 구급인 경우가 운전이나 경

방에 비해, 계급에서 소방사가 소방장 이상에 비해서,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이 5년 이상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용 시 보직이 구급인 

경우, 계급이 소방사인 경우,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가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보

직이 구급인 경우 경방이나 운전에 비해 구급 환자에게 접

촉하는 시간이 많고 직접 응급 환자 처치를 시행하기 때문

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Yun 

(2005)의 연구를 보면 2년 이내의 119구급대원이 가장 스

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는 구

급대원이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를 보면 사고현장에는 항상 잠재적인 위험이 내재되어 있

어 신체적 사고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고 국민의 생명을 보

호한다는 심적 부담감도 매우 큰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119 구급대원의 직무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임파

워먼트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 요

인이 많으면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동기부여,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아짐으로써 임파워먼트는 

업무성과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Yang (1999)의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아진

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자기효능감

이 높으면 임파워먼트가 향상되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임파워먼트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Kim (1999)의 

연구에서 개인 임파워먼트가 향상되면 임파워된 개인은 

집단을 임파워시키고, 임파워된 집단은 조직을 임파워시켜 

궁극적으로 직무만족과 환자의 간호생산성을 높이는 시너

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임파워먼트 형

성에는 자기효능감, 직무 스트레스 요인 등이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 요인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므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임

파워먼트 역시 낮아 질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119구급대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조직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 요인

에 대처하고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를 높여 양질의 구

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

에 대한 만족도 높기 때문에 직원 상하 간에 신뢰감을 쌓

고 자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소방조직의 직무 스

트레스 요인,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전남 지역 10개 소방서에 근무하는 119 구급대원 

34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하여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로는 일반적 특성 13문항, 직무 스트레스 요인 19문항, 자

기효능감 16문항, 임파워먼트 관련 요인 17문항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9구급대원의 경우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라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연령에서는 35세 이하가 36세 이상보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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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요인에서는 처음 임용 시 보직이 구급인 경우에 

운전이나 경방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소방사가 소방교와 소방장 이상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공

무원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이 5년 이상에 비해서 직무 스트

레스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

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력여부, 결혼여부 

등에 따라서 차별화된 다양한 정책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임파워먼트 형성에는 자기효능감, 연령, 임용보직, 

직무 스트레스, 구급대원 근무경력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19구급대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임파워먼트가 향상되나, 직무 스트레스, 연령, 임용

보직, 구급대원 근무경력 등에 따라 임파워먼트가 낮아지

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료 및 상

사의 지지와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업무능력과 자기

결정력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잦은 구

급출동 및 출동에 대비한 지속적인 긴장감과 과다한 업무

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감정을 충

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한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농촌형과 중소도시가 복합된 지역인 일

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나 산업형 지역 등 다른 지역의 119구급대원에게 확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나 산업형 지형들로 이

루어진 곳일수록 여러 유형들의 사건이 많고 복잡하여 농

촌형과 중소도시가 복합된 전남 지역과는 다른 결과가 나

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지역의 

119 구급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119구급대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구급현장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외상성 스트레스 등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전문적인 심리상담가 등을 통한 면담 등으로 구급

대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119구급대원의 열악한 직무환경으로 인한 직무 스

트레스 개선 및 소방조직의 유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을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 간에 대한 관계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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